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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가 되면 불가사의한 힘으로 대양을 넘어가는 철새나 다 자란 후 알을 낳기 위해 어김없,

이 어머니의 강으로 돌아오는 연어를 보면서 사람들은 창조의 신비에 감탄합니다 이것을.

본능이라고 말하고 동물들에게만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능적이라는 말은 동. ‘ ’ ‘

물적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면서 천박한 것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

본능적이기 보다는 지성적이어야 하고 그래야만 성숙한 것으로 인정받습니다 물론 동물적.

본능 속에는 사람들의 공동체에는 불필요한 공격성 맹목적 이기심 불합리한 탈 사회성 등, ,

이 숨어 있어서 공동체에 해악을 줄 수도 있지요 그래서 경계를 해야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본능 자체는 순수합니다.

지성과 훈련은 본능 위에서 자란다

요컨대 살아 있는 모든 생물은 이른바 본능이 있습니다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은 필연적, ‘ ’ .

으로 묵상합니다 그러한 묵상성향은 신앙의 본능입니다 묵상형태가 말씀읽기 암송하기. . , ,

생각하기 감동하기 반성하기 등의 여러 가지 기능이 복합된 것일지라도 어쨌든 신앙인으, , ,

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그리워 합니다 그 경향에 정도의 차이가 있고 그 방법이. ,

문화의 영향을 받을 지라도 살아 있는 신앙인은 반드시 묵상을 합니다 삶의 모든 희노애락.

을 넘나들면서 묵상합니다 성령이 그들의 중심을 효과적으로 지배하는 사람들은 더욱 강렬.

하고 더욱 생생하게 묵상을 유지합니다 중심이 뜨거운 사람은 한시도 하나님께 감동되지.

않는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본능적이라고 지성적이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어미까치 날개가 다 자란 새끼까치를 비행훈.

련시키는 관경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그 교육동기와 방법은 본능이 시킨 것일지라도 그.

과정은 일련의 지적 과정이었습니다 우등생으로 졸업한 새끼가 있는 반면 비실비실한 새끼.

도 있지만 어미의 안타까워하는 본능으로부터 우러나온 지속된 자극과 훈련을 통해 결국,

대자연 속에서 훌륭하게 생존해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성과 훈련이 본능이라는 바탕 위.

에 존재한다는 것이 증명된 셈입니다.

묵상하려면 성령안에서 살아야

그러므로 묵상이 잘 되려면 먼저 성령 안에서 살아 있어야 합니다 마음을 열고 말씀을 그.



속 깊이 영접하며 그 말씀이 역사할 수 있도록 성도는 앙망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서서히.

성도의 영혼이 살아나면 본능적으로 묵상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들은 삶 전체를 통해 하나.

님을 생각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하면서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넉넉히 세상을 이길 것,

입니다 이와 같은 거룩한 본능 위에 성숙을 위한 큐티훈련이 건설된다면 필시 훌륭한 신앙.

인으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저는 새벽 조용한 시간에 제 영혼을 깨우는 본능의 소리를 듣습니다 마음을 감동하.

는 그 진동을 느끼며 찬양과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하루 동안 말씀이 얼마나 많, .

은 이야기를 제 영혼에 쏟아부으실지요!

제 속에 있는 모든 본능과 지성이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

서 아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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